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 일시_ 2015년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_ 종로구청 앞 

● 문의_ 김한울 010­2664­6805 
 

1.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으로 100년의 시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 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곳입니다. 

 
2.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종로구청의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 코스 중 하나로 종로구가 

강조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3. 그럼에도 이 곳은 무악제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4.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인 재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성의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일찌감치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재개발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 무악제2구역은 사직제2구역과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재개발의 부풀려진 사업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넘어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6. 무악제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갈등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법적 기한인 30일 
보다 훨씬 앞당겨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7. 이에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적 

측면에서나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8. 7월 1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대위, 사직제2구역재개발비대위,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